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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기업, 수출 7천억 불 달성과 
초격차 기술 확보에 앞장선다

- 제10회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정기총회에서 민관협력 의기 투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월 15일(목)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월드클래스기업협회(협회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정기총회에 참석해 산업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신(新)산업정책 2.0 전략｣ 
관련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월드클래스 프로젝트는 최초의 중견기업 특화 지원시책으로서, 기술혁신 

역량 및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강소ž중견기업을 글로벌 챔프로 육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11년부터 시작된 월드클래스 300('11~'23, 국비 8,709억원)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수출, 금융,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며, '21년부터는 후속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21~'33, 국비 4,635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323개의 기업이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장은“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생 협력의 장을 마련해 월드

클래스기업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월드클래스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중이며, 선정 이후 매출 72%, 수출 68%, 

고용 32%가 증가하는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면서,“앞으로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수출 7천억 불 달성, 초격차 기술 확보에 적극적

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정부는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수출, 연구개발(R&D), 법ž제도 개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하고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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